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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동안 지냈던 길림대학 우의회관이다. 한국인 

유학생들도 많고, 다른 외국인들도 많아서 

지내면서 재미있었으며 안에 시설들이 편리하게 

되어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. 

 

 

 

 

 

 

중국 도착해서 처음 먹었던 중국식 음식이었던 것 

같다. 입맛에도 잘 맞았고 식당에서 항상 양은 

부족하지 않게 주셔서 2주 동안 먹는 걱정은 하지 

않았던 것 같다. 

 

 

 

 

 

 

2주 동안 지냈던 기숙사 방이다. 한국에서 

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깨끗했고, 난방이 잘 

되어서 반팔을 입고 잘 정도로 따뜻했다. 

쓰레기통도 매일 오전 아주머니들께서 비워주셔서 

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. 

 

 

 

중국어 수업을 들었던 교실이다. 교실이 우의회관 

안에 있어서 추운 날씨에 이동하기 편했고, 한 

반에 학생이 많지 않아서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

수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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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의회관 근처 상가이다. 꽤 늦게까지 하는 마트도 

있고 카페, 음식점, 술집 등 많은 편의시설이 

있어서 아주 좋았다. 

 

 

 

 

 

 

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나게 놀았지만 넓은 

빙등제를 충분히 다 즐기기에는 시간이 조금 

부족했던 것 같다. 그래도 춥지만 재미있었던 

일정이었다. 

 

 

 

 

 

731부대 유적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깊었던 

수업 외 활동이었다. 한국어 오디오를 다 

빌려주셔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나니 

정말 의미있는 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

들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